
봄내쑥을뜯었다. 쑥이 필요한사람이몇있어그들을위해아침일찍쑥을뜯어와서는
식용소다를조금넣고데쳐찬물에헹구고냉동고에넣었다가마치선물보따리처럼나누
어주곤했다.
우리나라사람치고쑥을싫어하는사람은거의없을것같다. 특히 40~50대이상의아줌

마들에게쑥은다이아몬드보다귀한보약과같은나물로대접받는다. 사실배고플때산속
에있으면여기저기흩어져있는나물은뜯어와먹을수있어도보석은씹을수도없고먹을
수도없다. 하지만사람들은산속에서의배고픔에는아무런소용도없는보석이라는돌하
나때문에알게모르게참많은죄를짓고산다.

쑥은오랫동안여인들에게쉼없이사랑을받아왔다. 쑥의종류는약으로가장사랑을받
는인진쑥을비롯해바닷가모래땅에서자라는비쑥, 냇가의사철쑥, 산가까이에사는제비
쑥, 실제비쑥, 길가에 흔한 개똥쑥, 개사철쑥, 큰비쑥, 맑은대쑥, 비단쑥, 백두산 지역에사
는구와쑥, 바닷가의흰쑥, 이북지방에서자라는털산쑥, 가장흔한뻥쑥이있다. 또한우리
가떡을할때즐겨뜯는참쑥, 황해쑥이있으며뿌리를식용으로하는습지에서자라는물
쑥, 가는 잎쑥, 넓은 잎외쑥, 율무쑥, 덤불쑥, 그늘쑥, 산쑥, 산흰쑥 등과 같이 도감에 있는
종류만해도 26~27가지이상이다. 그리고쑥의삶의형태도다양해서한해살이, 두해살이,
여러해살이가있어전문가가아니면구별하는일이쉽지않다.
대체적으로쑥은모든종류를먹을수있다. 뻥쑥과같은일반쑥은흔하고맛과향또한

순한편이여서떡을만들거나쑥차를만들때주로사용한다. 쑥은뜯으면바로식용소다를
조금넣고데쳐두는것이좋다. 소다를사용하면예쁜초록색을유지할수있어쑥빵이나쑥
떡을만들기에적합한상태가되기때문이다. 이렇듯봄과여름에준비한것을일년내내공
짜로먹을수있다니…. 자연은참으로고맙고신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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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몸에좋은쑥은우리나라어느지역에서나말그대로쑥쑥잘자란다. 하지만우리
들은슈퍼마켓이아니면먹을거리를마련할수없는줄만알고있는경우가너무나많다. 그
래서 나는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말한다. 우리나라 전체가 먹을거리의 밭이라고 말이
다. 사실조금만식물에관심을가지고공부를한다면우리의삶은훨씬더풍요롭고오염이
덜된먹을거리를장만할수도있을것이다. 하지만우리는마치무엇에홀려사는사람들
처럼정신을못차리도록바쁘게산다.
아침마다 조금씩 뜯어 데쳐놓은 쑥이 주변 사람들에게 실컷 나누어 주고도 꽤 많이 남았

다. 그래서나는남은쑥을방앗간으로가지고가서쑥버무리를쪄왔다. 방앗간은친절하게
도비닐봉지에한개씩쑥버무리를개별포장해주었다. 나는쑥냄새향기로운뜨끈뜨끈한
떡을 가방에 가득 담아 노인들이 사는 집집마다 산타클로스가 된 양 배달을 했다. 갓 나온
뜨끈한떡을손에쥐어드리니노인들은“웬떡이유?”하며의아해했다.
“할머니, 제가직접뜯은쑥으로만든거예요. 쑥이어른들몸에좋다니까한번드셔보세요.”
“그렇다면내가먹을게아니라우리손녀딸먹여야겠어. 쑥이여자한테는명약이거든. 애들
어미는병원에나데려갈궁리나하지이런걸해먹일생각을안하더군. 내가뭐라고하면‘알
아서할테니걱정하지마세요. 병원에선스트레스가쌓여그렇대요.’라고퉁명을떠니….”
걱정하는어른들의마음 이가참견이나잔소리로밖에는안들리는요즘젊은사람들,

나는그들이지금까지의세월을살아온어른들의지혜를과연얼만큼이나알수있을까하
는생각에 쓸해졌다. 나는잠시머뭇거리다떡한덩이를더드렸다.
“할머니, 손녀딸 때문에 안 드시지 말고 한 개 더 드릴 테니 할머니도 꼭 잡수세요. 쑥이
스트레스에도 약이 된다고 며느님께도 말해 주시구요.”라고 했다. 내가 드린 떡 한 덩이에
연신고맙다고내손을놓을줄모르는할머니덕에내가슴은뭉클해졌다.
마루에놓인떡을들락날락거리며밖으로나르는나를보더니언니가한마디했다.
“봄날벌이꿀따는것보다더바쁘네, 이동네노인들이그렇게나많아?”
“꼭노인이아니어도아는사람이뭐냐고물으면하나씩주고, 오랜만에만난이에게도주
고, 떡이많아냉동시켜두었다가먹어야겠다고생각했는데오히려더만들어야될것같네요.”
언니와의 대화를 들은 옆집 할머니는 우리 자매가 마치 어린애들 같다며 활짝 웃으셨다.

나는 동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즐거워하고 반기는 것을 보며 내년부터는 빠뜨리지
말고쑥떡잔치를해야겠다고별 다.
“올해는봄날이지나는데왜늙은이들을부르지않나기다렸더니잔치대신떡을했수?”
“아니요. 바빠서여름에나할까하구요. 떡은떡이고, 닭죽잔치는또따로할거예요.”
매년5월, 찔레꽃이필즈음이되면뒷마당에돗자리를깔고동네어른들을모셔다가식사

대접을 했었는데 그걸 기다리셨던 모양이다. 나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보잘것없는 나
의작은행사를기다리는분이있다는것은나를무척행복하게해주는일이니까. 사람들은



왜힘들게떡을해서돌리냐고하지만떡을나누면서정작행복을얻는것은나자신이다.
“아무런날도아닌데그냥우리늙은이들때문에떡을했단말이지? 젊은사람마음
이가복받을거여. 암, 복받고말고, 고마우이.”
“아니에요. 쑥만뜯어다쌀하고방앗간에가져가면다알아서해주는데요. 힘들것도없어
요. 옛날에는디딜방아에직접쌀을빻아떡을해먹었었는데그때에비하면지금은너무나
편한세상이지요. 맛있다고하시면내년에또할게요. 기다리세요. 쑥은 소화도잘되고약
이되는좋은풀이니‘이떡을먹으면기운이날거야’라고생각하시고드세요.
퇴근한남편이“나도쑥떡하나줘봐”라고느닷없이떡타령을했다.
“떠억? 당신은떡을좋아하지도않으면서”
“그래도당신이직접쑥을뜯어만든건데나도먹어봐야지”
“미안해 여보, 사실은 떡이 한 개도 안 남았어. 그래서 조금 더 만들려구해. 그런데 나도
맛을안봐서쓴지단지도몰라”
한두번있던일도아닌데남편의표정에잠시서운함이스쳤다.
“권오분, 오늘 떡 장사잘했나봐. 한꺼번에많이해서냉동실에넣어둔다더니몽땅팔린
걸보면…. 나때문에또할건없어. 사람들이좋아해?”
남편이편하게말을해주니나는금방어린아이처럼되어낮에있었던일들을보고하느라

신이났다.
“여보, 사실은되로주고말로받은장사 어. 사람들이그렇게좋아할줄몰랐거든. 떡은
워낙아무데서나쉽게사먹을수있고흔해서사실걱정이더앞섰는데…. 나있지, 내년에
또 만들어 드릴 거라고 말해버렸어. 쑥은 내년에도 자라지만 노인들이 언제까지 떡을 드실
수있는건아니니까.”
“잘했어. 떡잔치도하고닭죽잔치도해”
선선히대답해주는남편이고맙고, 남편줄남은떡이없어미안했다. 하기야 7남매의맏

아들을아무나하겠는가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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